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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해리 (Harry)왕자 가 아프가니스탄의 최 전방에서 전투중임이 알려졌었습니다. 당시에 23세의 육군 중위였던  해리 왕자는 원래 이락에 참전할 것을 자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하는 다른 군인들이 테러 목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그의 지원은 수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최 전방에서 전투에 참가하려는 그의 의도가 죄절되자 그는 군에서 제대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부터 극비리에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반 군인들과 함께  기거를 함께하면서 최전방에서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면도도 못하고 나흘 동안 샤워도 하지 못하는 최전방 생활이지만 일반인이 된 것 같아서 마음도 편하고 국가를 위하여 싸울 수가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전투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분을 미국의 드러지 리포트가 노출 시키자 영국의 국방부는 그를 영국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그로 인하여 그의 부대가 테러의 목표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왕실은 전쟁 사태가 발생하면 왕자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포크랜드 전쟁 때에도 그랬지만 위에 말씀드린 해리 왕자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왕실의 가족들은 전투지에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 같이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왕자들이 최전방 전투지에 자원하는 모습은  경탄을 자아낼 만 합니다.  한편 해리 왕자는 나이트 클럽 출입이 잦아서 왕실을 긴장시켰었습니다. 여자 친구도 많았었습니다. 사회생활에 말썽을 이르킬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살고 있는 그는 왕실의 가족인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일반인이 되어 군인 생활을 하니 매우 홀 가쁜 하고 기쁘다는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군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워싱톤 주의 마운트 스포케인  (Mt. Spokane)에 살고 있는 26세의 웨인 레이드 (Wayne Leyde)라는 방위군 상사입니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이락게 파송되어 전투에 참여를 했고  세번 째로 이락 파송을 자원했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군인 정신을 발휘한 것은 최근에 그는 $1,000,000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점입니다. 그는 그런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그냥 둔채로 이락에 다시 파견될 것을 자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고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받은 $1,000,000로 뭐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락복무를 마친 후에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를 생각중이라고 했습니다. 미혼인 그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처지인데 웨만하면 집을 한 채 사고 싶다든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질 법 한데 그는 남을 도울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참으로 경탄스러운 군인 정신 입니다. 왜 이락에 파송될 것을 자원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3개월 전에 국가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자쉬 올슨 (Josh Olson) 이라는 상사는 2003년에 이락에서 복무중에 적군이 쏜 로켓발사 수류탄에 맞아 다리 하나를 허벅지 까지 절단을 했습니다. 그는 상이 군인으로서 제대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제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족을 이끌면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입어 의족으로도 달리며 보병 하사관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군복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고 이락의 위험지대에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다시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인들은 한 두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경탄스러운 군인 정신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미국이나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가상할 전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보상으로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한국의 제도는 위에 말씀드린 애국 군인 정신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복무를 안하는 것이 뭐가 그리 기쁜 일이랍니까?    끝
